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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HIGHLIGHT는, 바로 여기야!” 
 

『勇往邁進 할 수 있게 나 너의 뒤를 지키리니』 
勇往邁進 : 거리낌 없이 용감하게 나아감 

 
 
 

외관 
 

https://youtu.be/kGkGwcrKzU0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만한 옷을 입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원체 불편한 

걸 좋아하지 않는 그가 격식을 거부했다. 최대한, 
최대한 가벼운 걸로 하자! 겨우겨우… 타협본 

결과다. 레이스도 떼어버리고… 귀걸이도 두고 
오고… 떨굴 수 있는 물건은 전부다 떼어버렸다. 
그 바람에 누군가는 승마복이라고 해도 믿겠다고 
한 마디 했다. 여전히 패션 센스는 구린 편이려나. 

하여간 적당히를 모른다니까… 
 

키 / 몸무게 
171.3cm / 59.6kg 

 
 
 

* 
이름 

 
나츠키 소라카 / 夏生 天花 / Nachuki Soraka 

 
 

* 
나이/학년 

 
19 / 3학년 

 
 

* 
성별 



 
여성 

 
 

* 
성격 

 
여전하다고 하면 식상할까요. 하지만 그의 웃음이 변할 리가 없으므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최후방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최후의 태양을 가슴에 품은 
주작의 흔적을 따라갑시다. 

 
 
 

「정열의 태양은 절대 기 죽지 않아!!」 
 

절대 기 죽지 않았다. 파워 포지티브 인간이다. 으아아 진정해! 라고 외쳐봐도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 
근력과 근성으로 다져진 활기는 연료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치지 않는다. 작전 회의는 형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제멋대로 행동한 뒤에야 아차, 하고 작전이 떠오른다고 하는 게 옳겠다. 즉흥적이고 
막무가내인지라 강경하게 말려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수호자이니 어쩌면 예상했을 이야기지만, 이 바보는 그는 정말 사람을 좋아한다. 당신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한 그는 최후의 최후까지도 당신의 편이다. 무엇을 확신하기에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믿고 

있을까.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을 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나쁜 소식이라면 그가 오지랖을 많이 부린다는 사실이 되겠다. 단순히 주변인을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 주변을 넓혀 나간다.. 사람을 발견하면 이것저것 말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하는 

외향적 면모가 짙게 관찰된다. 만약 당신이 파워 네거티브 인간이거나, 조용한 걸 좋아하거나, 어두운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줄 수 있는 조언은 단 한 가지다. 절대 그의 눈에 띄지 마십시오! 

 
 

「이 사람 볼 수록 웃기네!!」 
 

강한데 약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는 강강약약의 성향을 띄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은 잘 이겨내도, 고작 여기서? 하는 장면에서 슈르륵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특히 공복에 약하다. 
한 끼만 굶어도 기어다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무대 세트가 넘어져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인물이면서. 

선한 의지의 트러블 메이커도 여전하다. 패기넘치게 가자!! 해보자!! 소리를 치지만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매번 머쓱하게 웃어넘겼다. 당연한 소리지만 뒷정리는 확실하게 했다! 당신이 

어디선가 우당탕 소리를 듣게 된다면 소동의 주인공은 MADMAGIC의 연습실이거나- 혹은 소라카일 
것이다. 

 
 
 

* 
기타 

 
1월 30일 

매쉬 메리골드 ::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가넷:: 사랑, 진실 
노송나무 :: 신의 

 



 
LIKE 

사람 (물론 당신도!)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명감 뿐만 아니라 애정도 필요한 법이므로. 

모험! 어드벤처! 예측불허! 
 

치킨 닭다리 
만약 당신이 퍽퍽살이나 날개파라면 그와 맛있게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DON’T LIKE 
비매너적인 행동 

기본 테이블 매너는 소라카 본인도 자주 헷갈리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 

최선을 다했더라도 이뤄낼 수 없다는 한탄스러움에 잠식되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다. 
너무 매운 음식 

아무리 배고파도… 위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사절이다. 
 
 

1년 동안… 
작년의 졸업식을 기억할 련지 모르겠다. 참석한 전원이 기억할 ‘졸업식 소동 사건’, …분명 나츠키 

소라카가 범인이었다. 선배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며 강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창밖으로 열쇠를 
던져버려 한바탕 소란이 났었다. 엄청나게 혼나고 한동안 기숙사에 꿍하게 틀어박혀 있었더라. 올해 

졸업식에서는 당사자가 될 텐데 이번에는 또 무슨 행동을 할 지 모르겠다. 
봄내음이 날 무렵까지 모든 활동을 정지했다. 사실 오방신이 아니라 사방신이 되어버린 것도있고.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지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 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평가는 이제 철 좀 들어라, 정도다. 이제 곧 성인인데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성격은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사람 자체는 참 좋은데… 뭐, 어떻게든 
살아가지 않을까. 

 
 
 
 

* 
퍼스널 컬러 

 

 
#bf3411 

 
 

 
 



*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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